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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로, 변화에 걸맞은 고민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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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1일, 연세인들에게는 친근한 '연세로'가 서울에서는 처음으로 '대중교통전용지구'로 지정되

었다. 대중교통전용지구란 교통수요를 감안해 승용차 등 일반 차량의 통행을 제한할 수 있는 지역을

말한다. 즉 연세로가 대중교통 및 보행자 중심의 거리로 탈바꿈되는 것이다. 

그동안 ‘연세로’는 신촌캠퍼스로 들어오는 주진입로이면서도 연세구성원들에게 불편한 보행환경을

그리고 신촌상인들에게는 상권을 활성화시키는 젓줄로써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아

왔었다. 그나마 금번에 대중교통전용지구로 지정된 것은 연세구성원 뿐만 아니라 신촌상인들에게도

매우 의미 있는 노력의 결과물이다. 가로가 보행자들을 위해 보행 친화적인 환경을 제공해준다면 보

행로와 인접한 지역상권은 저절로 활성화되기 마련이다. 이를 위해서 ‘연세로’를 구매력을 가진 보행

자들에게 끊임없이 걷고, 쉬고, 구경할 수 있는 요소들을 가진 공공공간으로 만들어야 잠재적 소비자

인 보행자들이 즐기면서 소비를 하게 되는 것이다. 

물론 보행자 중심의 공간으로 만들어진다고 해서 주변상권이 저절로 활성화되는 것은 아니다. 현재

의 ‘연세로’를 보면 성공한 보행자거리들과 비교하여 보행자의 수는 절대로 뒤지지 않는다. 그러나

무질서한 자동차로 인한 교통 혼잡, 무계획적으로 설치된 가로시설물, 보행로에 인접한 소매점들의

비친화적인 건물입구 및 파사드, 공중에 설치된 무질서하고 혼란스러운 간판과 조명, 길바닥에 흩뿌

려지는 지나친 홍보전단지 등등 이 모든 것들이 보행을 매우 불편하게 하고 있으며 더욱더 추한 ‘연

세로’와 신촌상권을 만들고 있는 것이다. 

‘연세로’와 신촌상권은 이곳에서 생업을 하는 건물주인, 점포 상인 및 노점상들에겐 삶의 터전이요,

미래세대를 이끌 연세인들에게는 짧게는 4년에서 길게는 평생도록 잊히지 않는 매우 중요한 도시공

간이다. 비록 금번에는 대중교통은 통과할 수 있는 거리로 지정되어 공사에 들어가지만, 진정한 ‘연

세로’가 되기 위해서는 24시간 보행자만 사용할 수 있는 보행자 전용공간이 되어야 할 것이다. 차량

통로와 주차장이 없으면 소비자들이 오지 않고 활성화도 되지 않는다는 의견도 존재하지만, 그것은

자동차문화에 뿌리박힌 사람들이 하는 근거 없는 믿음일 뿐이다. 우리보다 자동차 문화가 더욱 발달

된 선진국에서조차 지역상권을 활성화시키는 주요수단으로 소비자들의 걷기를 적극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의 명동거리는 그러한 성공사례이다. 

‘연세로’를 이용하는 보행자들에겐 즐거움과 활력을 그리고 신촌상권의 명예를 다시금 회복시키고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연세로’는 보행자가 중심이 되는 보행자천국이 되어야 한다. 그러한 노력을

지금 우리는 늦게나마 시작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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